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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 동화 속으로
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

여행

12월 16일, 토요일.  간밤에 잠을 푹 잔 R은 기분이 좋

아서 일어나자마자 계속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. 나는 

잠을 잘 못 잤다. 어제 아침에 입센 카페에서 마신 커피가 

너무 진했는지 자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새벽 2시 30분

까지 잠이 안 왔다. 겨우 잠이 들었다가 7시 30분에 일어

났더니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. 깜깜한 북구의 아침. 아

무리 기다려도 9시 전에는 절대 해가 뜨지 않는다. 

오늘의 첫 일정은 코펜하겐 시청 방문이다. 시청에 가

는 이유는 코펜하겐 시청 탑에 올라가기 위해서였다. 고

층건물이 거의 없는 코펜하겐에서 105.6 미터 높이의 시

청 탑은 제일 높은 건축물 중의 하나였다. 일반에게 개방

되어 있어서 300여개 계단을 거쳐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

코펜하겐 시 전체를 360도로 조망해 볼 수 있다고 한다. 

바다로부터 코펜하겐을 바라보았으니 이제는 하늘에서 

코펜하겐을 내려다볼 차례였다. 

9시가 넘어 가자 오늘은 화창하게 해가 나왔다. 우리는 

아침 식사를 포기하고 호텔을 나섰다. 시청에서 제공하

는 영어 가이드 투어를 하려면 서둘러야 했다. 토요일에

는 오전 10시에 딱 한번 제공되기 때문이다. 코펜하겐 시

청까지는 걸어서 9분. 해가 나와서 한결 걷기가 쉬웠다. 

햇볕이 가득한 넓은 길에는 여전히 자전거의 물결이 흘

렀고 관광객과 현지 주민들이 섞여서 다들 어디론가로 

부지런히 걷고 있었다. 

코펜하겐 시청 광장이 나왔다. 시청 주소는 Radhu 

-spladsen 1, 1599 Kobenhavn. 도착해서 보니 스트뢴으

로 들어가는 입구가 근처에 있었다. 횡단보도에 서서 신

호를 기다리며 멀리 시청을 바라 본다. 맑은 하늘 아래 커

다란 붉은 벽돌 건물이 서 있었고 높은 탑이 뾰족하게 솟

아 있었다. 주위에 가로 막는 고층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

24.  코펜하겐 시청으로 

시청 탑은 정말 매우 높게 보였다. 신호등이 떨어지자 사

람들은 와글거리면서 길을 건너 일부는 스트뢴 쪽으로 

들어가고 일부는 시청 쪽으로 걸어가며 다들 흩어졌다.

시청 건물은‘국립 낭만 스타일 (National Romantic 

Style’) 로 지어졌다.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덴마크에

서 유행했던 스타일로 일종의 아트 누보 스타일이라고 

한다. 바깥에서 바라 본 건물의 첫 인상은 매우 건실하

며 우아한 느낌이었다. 어쩐지 피렌체에서 보았던 베키

오 궁전 같은 느낌도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 설계

를 할 때 이탈리아 시에나의 시청 건물에서 영감을 받았

다고 해서 수긍이 갔다. 

우리는 시청에 도착해 나무로 지어진 커다란 정문으로 

들어갔다. 소박한 로비가 나왔고 왼쪽에 관광객 안내 사

무실이 보였다.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

다. 10시 영어 가이드 투어 티켓을 두 장 샀다. 일 인당 50 

크로나. 가이드가 데리러 올 때까지 로비에서 기다리라

고 한다. 우리는 나무의자에 앉아서 얌전히 기다렸다. 정

문으로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. 하지만 10시

가 거의 다 되도록 우리 외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가

이드도 나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

그때, 어디선가 키가 6피트를 훌쩍 넘길 것 같은 장신의 

덴마크 할아버지가 나타났다. 

“오늘 투어하실 분입니까?”우리를 보고 다정하게 묻는

다. 시청 로고가 붙은 남색 점퍼를 입었는데 구수한 이웃

집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다.“네!”우리는 씩씩하게 대

답했다.“우리도요.”뒤에서 또 누군가 대답한다. 언제 왔

는지 키가 크고 날씬한 멋쟁이 남녀 커플이 서 있었다. 그

렇게 달랑 4명이었다. 가이드 할아버지는 기쁜 듯이 두 

손을 비비며 말했다.“아주 좋습니다. 자, 그럼 시청 안으

로 들어 갈까요?”


